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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중국의 동북4성’과
‘미국의 51번째 주’

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/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

이해익 원장 :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�CEO칼럼니스트
• 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,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

• (전)진로그룹 이사�캠브리지총괄전무,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
• 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

• (겸임)한국팔기회고문,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,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
• 서울상대졸업 011-241-8558, haeikrhee@hotmail.com

 개혁· 개방 이래 중국은 ‘세계의 공장’이라는 명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강자로 부상했다. 선진
국이 임금과 지가(地價)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차에 중국이 개혁· 개방을 했고 이에 따라 선
진국은 공장을 중국으로 대거 이전했다. 한국도 수만 개 기업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. 제조
업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. 
 중국의 섬유산업은 세계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. 저장(浙江)성 주지(諸暨)시 다탕(大唐)가도
는 매년 250억 켤레에 달하는 양말을 생산한다. 
 그래서 다탕가도를 ‘양말의 도시’라고 부른다.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양말 박람회에는 전 세
계에서 바이어가 몰려든다. 다탕전 동남쪽에 있는 성저우 시는 ‘넥타이의 도시’로 통한다. 연간 3
억 개를 생산하여 중국시장의 5분의 4, 전 세계시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. 다탕가도의 남
쪽은 ‘속옷의 수도’이고 서쪽은 스웨터 등 ‘니트류의 도시’다.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에 단추
의 도시, 지퍼의 도시, 실의 도시 등이 있다. 이러한 ‘메이드 인 차이나’(Made In China)의 물량공
세는 꾸준하다. 한국은 기술의 일본과 저가 물량의 중국 사이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쳐왔던 것이
다. 한국은 핸드폰, 반도체, 조선, 철강, 자동차를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몫을 다해왔다. 그러나 중
국 창조 ‘메이드 바이 차이나’(Made By China)는 간단치 않다. 
 중국사람들은 레노버를 ‘중국의 IBM’또는 ‘중국의 자존심’이라고 부른다. 2004년 말 미국의 
자존심인 IBM pc부분을 인수했다. 사실 IBM컴퓨터를 조립하던 업체가 IBM을 인수함으로써 이
름 그대로 전설이 됐다. 당시 pc의 이름은 전설이라는 레전드(Legend)였다. 레전드는 2003년 세
계적 기업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 회사이름을 레노버로 고쳤다. 
 중국의 대표적 가전업체 하이얼은 후버 진공청소기로 널리 알려진 미국 3위의 전자업체인 메
이택을 인수했다. 일본은 1980년대 미국의 부동산을 인수한 반면 오늘의 중국은 ‘브랜드’와 ‘에
너지’를 노리고 있다. 인수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목표를 갖고 
있기 때문이다. 샤오미, 텐센트, 화웨이, 바이두 등 이젠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보유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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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되었다.
 세계의 중심국가(中心國家)라는 뜻의 중국은 이제 하청이나 받는 싸구려 공장의 나라가 아니
다. 중국에 갈 때마다 급속히 변하고 발전하는 그들에게 압도당한다.  21세기는 중국과 인도, 친
디아(Chindia)의 세기다. 한편 중국과 북한 양국교역의 폭발적 증가는 북한경제의  중국의존도
를 급속히 심화시켜 북한이 ‘중국의 동북4성(省)’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. 그러나 
한(韓)민족은 대단한 저력을 가졌다. 3000년 역사 속에 900회 이상의 외침을 이겨낸 민족이다. 
한국어와 한글을 간직하고 온갖 고난을 극복했다. 해방 후 차라리 ‘미국의 51번째 주(州)’가 되는 
것이 좋겠다는 처참한 패배주의도 있었다. ‘대한민국’이 아니라 ‘대한 미국’이라는 자조도 있었
다. 그러나 그것조차 과거의 일이 됐지만 역사는 증언한다.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  화   명 4월 5일
(금)

4월 8일
(월)

4월 9일
(화)

4월 11일
(목)

미 달 러 (USD) 1346.80 1351.80 1353.60 1354.40

일 본 엔 (JPY) 890.53 891.37 891.49 885.55

영 국 파 운 드 (GBP) 1702.83 1706.85 1713.32 1698.01

캐 나 다 달 러 (CAD) 994.21 994.15 997.49 989.62

홍 콩 달 러 (HKD) 172.03 172.67 172.84 172.86

중 국 원 (CNH) 185.88 186.60 186.63 187.01

유 로 화 (EUR) 1459.80 1464.40 1470.28 1455.03

호 주 달 러 (AUD) 886.94 888.74 894.19 881.85

싱 가 폴 달 러 (SGD) 998.78 1002.19 1004.68 1000.44
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 284.16 284.77 284.88 285.29


